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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고 전

해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지름이 최대 1.5km

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136795(1997 

BQ)’가 21일경 최단 거리까지 접근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행성 1997 BQ는‘달까지 거리(Lunar distance, 

LD)’의 16배가 넘는 616만km 떨어진 곳을 조용히 지

나갔다. 

■ ‘지구근접천체’란?

‘사이언스타임즈’(sciencetimes.co.kr)에 따르면 태양

계에는 무수히 많은 소행성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지구

로부터 0.3AU(약 4,500만 km) 이내로 접근하는 궤도

의 소행성, 혜성을‘지구근접천체(Near-Earth object, 

NEO)’라고 부르며, 대부분 소행성이라서‘NEA(Near-

Earth Asteroid)’라고도 한다. NEO를 감시하는 주된 역

할은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산하의‘NEO 연구센

터(CNEOS)’가 맡고 있다.

현재 알려진 NEO는 무려 2만 개가 넘기 때문에 지

름이 140m보다 크면서 지구 궤도와의 최단 거리가 

0.05AU(약 750만km) 이내인 소행성을‘잠재적 위험소

행성(Potentially Hazardous Asteroid, PHA)’으로 분류

해서 중점 감시한다. 굳이 지름 140m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그 정도 크기면 지구와 충돌했을 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나마 발견하기 쉬워서다. 2020년 5월 22

일까지 발견된 PHA의 개수는 2086개다.

CNEOS는 2002년부터‘센트리(Sentry)’라는 고도로 

자동화된 소행성 충돌 예측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센트

리는 향후 100년 동안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

지금까지 나온‘로봇 팔’은 대개 움직임이 

느리고 제한적이어서 간단한 작업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셔브룩대 연구진

이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

다 사람 팔에 가까운 로봇 팔을 개발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운영 웹진 

‘IEEE 스펙트럼’에 따르면, 이 로봇 팔은 관

절이 비교적 자유롭고 팔 끝부분에 손 역할을 

하는 집게가 있어 착용자의 다양한 작업을 도

울 수 있다.

특히 로봇 팔은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해 착

용자와 함께 과일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거나 

착용자 대신 페인트칠이나 건물 외벽, 창문 청

소를 할 수도 있다. 또 로봇 팔은 최대 5㎏까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어 전동드릴과 같이 무

거운 공구도 착용자에게 쉽게 건넬 수 있다. 

로봇 팔은 이런 섬세한 작업뿐만 아니라 힘

이 필요한 작업도 도울 수 있다. 집게 부분을 

철구로 교체하기만 하면 벽을 때려 부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로봇 팔은 라켓을 쥐고 배드민

턴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로봇 

팔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연구자의 과제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로봇 팔을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카트린 베로노 박사

는“지금도 문을 여는 것과 같이 간단한 작업

은 자율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

은 그보다 높은 것”이라면서“만일 사람의 의

도를 읽는 AI 기능이 도입된다면 로봇 팔은 사

람에게‘제3의 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위협하는 소행성들
NASA, 충돌 예측 시스템 운영

벽 부술 수 있는
로봇 팔

행성 목록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잠재

적인 위협 요소가 감지될 때마다 이를 분석하고, 결과는 

웹사이트를 통해 즉시 공개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구로부터 0.05AU 이내

를 지나간 지름 10m급 이상 소행성은 1,280여 개에 달

한다. 매달 100개가량 근접한 셈이다. 그 중에서 달 궤도 

안쪽을 지나간 것이 98개였지만, 다행히 PHA로 분류

된 소행성은 한 개도 없었다.

과거에 지구 근처를 지나치면서 관측됐거나, 이미 발

견한 소행성은 궤도가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다. 반면에 

작은 소행성일수록 지구 가까이 접근해서야 발견되곤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위협적이었던 소행성은 2017년 

7월 25일 약 7만 3,000km 거리를 지나간‘2019 OK’였

다. 추정 지름이 58~130m라서 PHA는 아니지만, 지구

와 충돌했으면 수십 메가톤급 핵폭탄이 폭발한 것과 같

은 파괴력을 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 2019 OK는 지구를 

스쳐 가기 불과 하루 전에 발견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

켰다. 그러나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이처럼 가깝게 접

근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얼마전 화제가 된 소행성 1997 BQ는 지름이 1km가 

넘기 때문에 충돌하면 일시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킬 정

도로 큰 피해가 예상됐다. 지난 1년간 기록에서는 지름 

1km보다 큰 소행성 6개가 0.1AU(약 1,496만 km) 이내

의 거리를 지나갔다.

■ 올해 말까지 7개의 PHA 다가올 예정

전문가들은 금세기 중에 거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

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천문학적인 관점에

서‘근접’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멀기 때

문이다. 그러나 2013년 첼랴빈스크 운석처럼 갑자기 나

타난 미확인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으로 돌진해올 가능

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위협적인 PHA가 지구 근처로 날아오는 빈

도는 얼마나 될까?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0.05AU 이내

를 지나칠 지름 140m 이상의 소행성은 7개나 되지만, 모

두 달보다 훨씬 먼 곳을 지나간다.

CNEOS를 비롯한 우주위험감시기관들은 소행성이 

지구에서 0.05AU 거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경계할 만

큼 접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는 뜻이다.

▲ 사람의 작업을 돕는 허리 장착식 로봇팔이 

개발됐다. 사진=IEEE SPECTRUM

▲ 지구근접천체(NEO) 상상도. 사진= ESA/P. Carril


